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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습래회사(蒙古襲来絵詞)를 해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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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지  

가마쿠라 후기에 일어난 몽고습래 (몽골전쟁)에 관한 사료는 의외로 적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비후국 (肥後国:히고노 구니,현·구마모토현) 고케닌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그리게 했다는

「몽고습래회사」(궁내청 소장)는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매우 드문 역사 자료로 알려진다. 즉 

몽고전쟁의 기본 사료의 하나로서 본 두루마리 그림(에마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작품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은 에도시대 관정 연간 (19 세기 초)의 수리·성권(成巻)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두루마리 그림에는 착간과 개변이 많아 관정의 수리에서 적지 않은 보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하나 뿐인「옥서」(권말의 작성취지서)가 둘이나 존재하는 외에 용지 종류 또한 

일관성이 없는 등 의문 투성이인 두루마리 그림이다.  

따라서 본 작품을 역사연구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회화작품이라 

해도 본 두루마리 그림이 원래의 실제 모습을 묘사 한것은 아니다. 본 작품의 모습에서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두루마리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이 두루마리 그림의 성립에 얽힌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 현장에 대한 상상적 복원, 

최근의 몽골전쟁 연구와 두루마리 그림 자체의 연구성과에 입각해 규명해 본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 몽골전쟁의 표상론에 대한 범아시아사적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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